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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

1. 아담과 하와의 자손 (4:1~5:32)

 1)가인과 아벨(4:1~15)

  (1)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1~2)

  (2)가인과 아벨의 제사(2~7)

   ①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로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다.

   ②아벨은 양치는 자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다.

   ③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④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⑤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   선   )을 행하고, (   죄   )를 다스릴 것을 말씀하셨다.

  (3)인류 최초의 살인사건(8~15)

   ①가인은 분한마음에 아벨을 쳐서 죽였다.

   ②가인은 하나님의 물으심에 모른다고 답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외면한다. 

   ③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징계의 선언을 하신다.

   ④가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벌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나를 이곳에서 쫓아내시면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⑤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주시사, 만나는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신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 배나 받으리라.”

 

 2)가인의 후손(4:16~24)

  (1)가인은 에덴 동산 앞 놋 땅에 거주하면서 후손들을 낳았다.(16~18)

   ①에녹(시작이라는 뜻)을 낳고, 성을 쌓아서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 한다.  

   ②에녹 – 이랏 – 므루야엘 – 므드사엘 – 라멕 

  (2)라멕은 아다와 씰라라는 두 아내를 맞이한다.(19~22)

   ①아다는 야발을 낳았고,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②아다는 유발을 낳았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③씰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고,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되었다.

   ④씰라는 나아마라는 딸을 낳았다.

  (2)인류 두 번째 살인(23~24)

   ①라멕은 다른 사람과 싸우는 중에 사람을 죽이게 된다.

   ②라멕은 스스로 가인의 예를 들어서 자신의 살인을 합리화한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칠 배일진대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칠십칠 배이리로다.”

 3)아담의 후손(4:25~5:32)

  (1)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하여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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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셋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   에노스   )라 하였다.(26)

  (3)이때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26)

  (4)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5:1~2)

  (5)아담의 계보(3~31)

     

  (6)노아는 오백 세에 (   셈   )과 (   함   )과 (   야벳   )을 낳았다.(32)

2. 홍수 심판 (6:1~8:22)

 1)홍수와 원인(6:1~7)

  (1)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하였다.(1~4)

   ①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아내로 삼기 시작하였다.

    -하나님의 아들들 : 셋의 후손으로 경건한 자들 

    -사람의 딸들 : 가인의 후손으로 불경건한 자들

   ②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기에는 사람들이 너무 타락하기 시작했다.

   ③하나님께서 사람의 인생을 120년으로 정하셨다.

   ④당시에 땅에는 네피림과 고대에 명성을 날린 용사들이 있었다.

    -네피림 : 장부나 거인족으로 불릴만큼 신체능력이 발달한 이들.

  (2)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 한탄과 근심을 하셨다.(5~7)

   ①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다.

   ②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였다.

   ③하나님은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신다.

   ④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 짐승을 다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신다.

  2)노아와 방주(8~22)

  (1)악한 세대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께 (   은혜   )를 입었다.(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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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노아는 당대에 (   의인   )이요 (   완전한 자   )로 하나님과 (   동행   )하였다.

   ②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③온 땅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다 부패하였고 포악하였다.

  (2)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신다.(13~16)

   ①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

   ②방주의 길이는 삼백 규빗(135m), 너비는 오십 규빗(23미터), 높이는 삼십 규빗(14미터)이다. 

   ③상 중 하 삼층으로 만들고, 문과 창을 내어야 한다.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노아의 방주 테마파크

 

  (3)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 심판 계획을 알리신다.(17~22)

   ①홍수를 일으켜 모든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를 다 멸할 것이다.

   ②하나님께서 노아와는 언약을 세우고 그 가족을 구원하실 것임을 약속하신다.

   ③노아와 아내, 그리고 세 아들과 며느리들까지 총 여덟 명을 방주에 오르라 명하신다.

   ④모든 생물을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에 태우라 명하신다.

   ⑤방주에서 지낼 동안에 먹을 양식을 저축하라 명하신다.

   ⑥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대로 다 (   준행   )하였다.

   

 3)홍수의 시작(7:1~24)

  (1)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갈 것을 명하신다.(1~5)

   ①하나님께서 노아의 (   의로움   )을 보셨다고 칭찬하신다.

   ②정결한 짐승과 공중의 새는 암수 일곱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 방주로 들이라 명하신다.

   ③앞으로 칠일 후에 사십 주야동안 비를 내려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이라 말씀하신다.

   ④노아는 하나님께서 (   명하신대로   ) 다 준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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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노아가 육백 세 때에 홍수가 임하였다.(6~12)

   ①하나님께서 명하신대로 노아의 가족과 짐승이 배에 올랐다.

   ②노아가 육백 세 되던 해 둘째 달 열이렛날에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에 열려 사십 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3)하나님께서 명하신대로 노아의 가족과 짐승이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13~24)

   ①홍수가 사십 일 동안 계속되고,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다.

   ②물이 더 많아져 방주가 물 위에서 떠다녔다.

   ③물이 땅에 더욱 넘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

   ④물이 불어서 십오 규빗(약 7미터)에 이르러 산들이 다 잠겼다.

   ⑤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   생명의 기운   )이 있는 것은 다 죽었다.

   ⑥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다.

   ⑦물이 백오십 일을 땅에 넘쳤다. 

 4)홍수가 그치다(8:1~22) 

  (1)하나님께서 노아와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   기억   )하셨다.(1~12)

   ①하늘에서 비가 그치고 백오십 일 후에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②일곱째 달 열이렛날에 방주가 (   아라랏 산   )에 머물렀다.

    -아라랏 산 : 지금의 튀르키예에 있는 해발 5,137미터의 만녈설이 쌓여 있는 산

   ③열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

   ④사십 일을 지나 노아는 방주의 창을 열고 (   까마귀   )를 내놓았으나 돌아오지 않았다.

   ⑤칠일 후에 비둘기를 내놓았으나 (   비둘기   )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해 다시 돌아왔다.

   ⑥칠일 후에 두 번째 (   비둘기   )를 내놓았더니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어왔다.

   ⑦칠일 후에 세 번째 (   비둘기   )를 내놓았더니 돌아오지 않았다. 

  (2)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게 나올 것을 명하신다.(13~19)

   ①육백일 년 첫째 달 초하룻 날에 노아는 방주 뚜껑을 열고 물이 걷힌 것을 확인한다.

   ②둘째 달 스무이렛날에 땅이 말랐다.

   ③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고 명하시고, 모든 짐승들을 끌어내라 명하신다.

   ④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이 땅에 (   번성   )하리라는 축복을 선언하신다. 

  (3)노아가 하나님께 번제로 제사를 드린다.(20~22)

   ①노아는 (   정결한   ) 짐승과 (   정결한   )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를 드린다.

   ②하나님께서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새로운 약속을 선언하신다.

    a.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

    b.내가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으리라.

    c.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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